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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보고서

FDI Georgia 현지조사 출장 결과 보고

1 출장 개요

□ 출장자: 김승준 김병구 교수

□ 출장기간: 2026. 4. 27. ~ 2026. 5. 3. (6박 7일간)

□ 출장지: Atlanta, Georgia, USA (West Point 일대 포함)

□ 출장목적: 한국 기업의 미국(조지아) FDI 현지 영향 분석을 위한 현장 인터뷰 및 자료 

수집

○ 조지아 주정부 경제개발부(GDEcD) 및 KOTRA 애틀랜타 무역관 면담

○ Kia Georgia(KaGA) 현장 방문 및 운영 매니저·현지 직원 대상 Focus Group Interview

○ West Point City 시정부 관계자 면담을 통한 지역사회 영향 분석

○ FDI 영향 분석 프레임 점검 및 후속 연구·보고서 구조 도출

2 활동 내용

□ GDEcD 면담 (4/28, Tue)

○ 면담자: Jacob Lee, Hilary Maddox (Georgia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 주요 논의 내용

- 조지아 주 경제 내 FDI 비중은 약 $26bn으로 전체의 약 1/4 수준이며, FDI보다는 기존 

산업의 확장(관광·영화 산업 등) 및 국내 투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함. 다만 FDI 

중에서는 한국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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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state)와 카운티가 협력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구성하며, 외국 

기업이 카운티를 직접 선택하기보다는 주정부가 인센티브를 매개로 매칭하여 

제안하는 구조임. 인센티브 규모는 quality-jobs 기반 tier 체계에 따라 산정됨.

- 한국 기업이 중요시하는 요소(공기, 유틸리티, 인력, 인허가)는 주정부가 일차적으로 

대응하되, 투자가 확정되면 카운티 단위로 실무가 이관되는 체계임.

- 인력 측면에서는 Quickstart 프로그램(외국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및 Georgia Match 

프로그램(고교 우수 학생 대상 테크 칼리지 진학·취업 연계)이 운영 중이며, FDI가 

지역 테크 칼리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

- Kia가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West Point에 진출하여 공동화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킨 사례는 FDI의 transformative impact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언급됨.

□ KOTRA 애틀랜타 무역관 면담 (4/28, Tue)

○ 면담자: 안성준 관장 (KOTRA 애틀랜타 무역관, 동남부 5개주 관할)

○ 주요 논의 내용

- 최근 EV·반도체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한국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ESS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음. 조지아 한인 커뮤니티 또한 최근 

한국기업 투자 확대와 함께 크게 성장한 상황.

- 한국 기업 진출의 ‘그림자’ 측면: ① 한국 투자 누적에 따라 주정부 인센티브가 초창기 

대비 축소, ② 한국 기업 간 인력 확보 경쟁 심화, ③ 자동차 산업의 경우 신차 개발 

사이클(5년 이상) 특성상 현지 협력사가 초기 단계에 진입하기 어려워 한국 협력사 

위주의 공급망이 형성됨.

- 한국 기업 애로사항: ① 설비 도입 시 관세 부담, ② 고급 엔지니어 인력 확보의 

어려움(Quickstart는 숙련 생산직 수급에는 유효하나 엔지니어 레벨에는 한계), ③ 

부지선정 리스크(인센티브가 큰 카운티에 진입했다가 인력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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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Raid 및 OSHA 산업안전법 위반 사고 등을 계기로 지역사회 내 부정적 여론(예: 

용접기술자협회의 ‘로컬 고용 부족’ 비판)이 표출된 반면, 한국 기업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점이 시사됨. 일본의 사례처럼 

한국 기업 차원의 집단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

□ Kia Georgia(KaGA) 현장 방문 및 FGI (4/29, Wed)

○ 면담자: 김지관 매니저 (KaGA 운영팀), Patrick·James (현지 직원, FGI 대상)

○ Kia Georgia 운영 현황 및 주정부 지원

- 주정부가 제공한 부지가 매우 광활하여 현재는 약 1/3만 사용 중이며, 향후 확장 또는 

임대까지 가능한 상황. Quickstart 직업연수원은 연 운영비 $1m을 주정부가 전액 

부담하면서 Kia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인력 수급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음.

- Workforce Summit, 중·고교 STEM 정규교과 연계, Kia 협업 전기차 제작·레이싱 대회 

등 다층적 인력 파이프라인이 단발성 행사가 아닌 정규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 있음.

- 미국 진출 한국 기업으로서 설비 구축은 약 1년 내 가능한 반면, 인력 채용(고용의 

80%가 생산직)이 가장 큰 과제이며, 주정부의 인력 매칭 지원이 세제 혜택보다 더 큰 

실질적 benefit으로 작용함. Tax 측면만 고려했다면 플로리다·테네시가 더 

매력적이었을 것이라는 평가.

○ 협력사 운영 및 관세·보조금 정책 영향

- 현대·기아는 약 30개 협력사와 운영 중이며, 부품은 주로 Port of Savannah, Brunswick, 

Montgomery를 통해 한국·중국·멕시코에서 조달.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로 

현재 50% 수준인 현지 조달 비율을 80%까지 확대할 계획.

- 보조금 삭감의 직접적 영향 사례로, GM+SK on 합작회사가 2,400명 고용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공장 부지를 배터리 창고로 전환한 사례(현재 소송 진행 중)가 언급됨.

○ Community Engagement 및 현지 직원 인식(FGI)

- Team Day(TMDA) 등 직원 충성도 제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주정부·연방정부로 이어지는 networking이 인프라 우선 복구 등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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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으로 연결됨. 한국식 정서로는 이해가 어려웠으나, 미국 내 사업운영에서 

community engagement의 전략적 중요성이 점차 내재화되고 있음.

- FGI 결과: ‘Kia가 한국 기업인 것은 알지만 사실상 미국 기업으로 인식’하며, Kia 진출이 

지역 내 한국인 인구·한국 식당·한국어 교육 등 한국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초기 한국 직원들은 3~4년 내 대부분 귀국하였고 현재 약 3,000명 근로자 중 

한국인은 약 20명에 불과.

- ICE Raid 및 관세 정책에 대한 현지 노동자 반응은 ‘본인 임금·고용에 직접 영향이 없는 

한 정치적 관심은 제한적’이며, 한국 기업 옹호 목소리가 부족했던 배경이 확인됨.

□ West Point City 시정부 면담 (4/30, Thu)

○ 면담자: Meghan Richardson (City of West Point)

○ 주요 논의 내용

- Kia 유치 인센티브는 시 재산세 감면뿐 아니라 인프라 지원(Kia Parkway 등 도로, 

상하수도, 전력)까지 포함하는 다층적 패키지로 구성되며, 진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구조임.

- West Point는 섬유산업 쇠퇴와 금융위기를 거치며 실업률이 15%까지 치솟았으나, Kia 

유치 이후 3% 수준으로 회복되어 지역사회 호응이 매우 큼. 시 인구는 약 4천명에 

불과하나 Kia 및 협력사 고용은 약 6천명 규모로, 인근 알라바마 등 외부에서의 

통근·이주 인력에 크게 의존.

- 협력사 동반 진출 효과로 한국 협력사들이 미국 내 비한국계 기업(예: Hyundai Transys 

→ Volkswagen 알라바마)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spillover가 관측됨.

- Hyundai의 Savannah 신규 투자(약 8천명 고용 계획)는 현재 실업률 4%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어 광역 노동시장 의존이 더욱 심화될 전망.

- Kia에 대한 지역사회의 감사는 분명하나 ‘한국 자체에 대한 인식 제고’로 직결되지는 

않으며, 애틀랜타에 이미 형성된 한인 커뮤니티가 인근 신규 한국인 유입을 흡수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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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장 결과 및 시사점

□ FDI의 ‘transformative impact’와 conditioning factors

- Kia·West Point 사례에서 확인되듯, FDI의 지역 변혁 효과는 카운티의 경제·고용·인구 

상황 등 사전 conditioning factor에 의해 크게 좌우됨. 분석 모형에서 카운티 특성 

변수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FDI 누적 경험 또한 후속 FDI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이며, Kia가 

Troup County 진출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가 후속 진출(예: Hyundai Savannah)에 

반영되고 있다는 정성적 근거가 확인됨.

□ 협력사 spillover와 fDi Markets 데이터의 한계

- 제조업 FDI의 경우 fDi Markets 데이터에 포착되지 않는 협력사 이주 효과가 매우 큼. 

Savannah의 현대 사례에서 본사의 약 3천명 고용에 더해 협력사가 추가 3천명을 

고용한 점은 데이터 기반 분석이 제조업 FDI의 임팩트를 구조적으로 과소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

- 따라서 Data Center 투자와 Manufacturing Assembly 투자는 동일한 가중치로 분석할 

수 없으며, 분석 모형 단계에서 산업별 spillover 가중치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FDI exposure 효과의 한정성과 Foreignness liability의 시간적 변화

- FDI exposure가 지역 주민 인식·정치선호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 수혜 지역에 집중되며, 

노동자 개인 차원에서도 임금·고용에 미치는 직접 영향 범위 내에서만 유의한 변화가 

관측됨 (ICE Raid에 대한 Kia 노동자들의 제한적 반응이 대표적 사례).

- Foreignness liability는 FDI 초기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약화되는 

경향. Kia at West Point는 진출 20년이 지나며 사실상 미국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업 차원의 community engagement가 이러한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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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연구적 함의

- 인센티브 패키지는 다층적 거버넌스(주-카운티-시) 간 조율 결과물이지만, 

본질적으로는 ① tax incentives, ② plant sites, ③ workforce management의 3대 

축으로 정리 가능하며, 비교 분석 프레임의 기본 구조로 활용할 수 있음.

- BMW(South Carolina) 사례 등 비교군을 추가 검토하여 ‘FDI가 지역 정치선호 변화로 

이어지는 임계 조건’에 대한 후속 연구 설계 가능.

- 한국 기업의 집단적 대외 커뮤니케이션 부재는 일본과 대비되는 정책적 약점으로 

확인되며, 향후 KDI·KOTRA 등 정책기관 차원의 지원 모델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함.

4 향후 추진 계획

○ 출장 자료 정리 및 데이터셋 정리 (출장 후 약 2주 내)

○ 협력사 이주·고용 데이터, 카운티 단위 사회·정치적 지표 등 보완 데이터 수집 (약 1개월)

○ 출장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 1차 초안 작성 (약 2개월) — (1) 조지아 FDI 개관, (2) 

인센티브 구조 분석, (3) Kia 사례 심층분석, (4) 협력사 spillover 분석, (5) 지역사회 영향 

및 foreignness liability, (6) 정책 함의 순으로 구성

○ BMW(South Carolina) 등 비교 사례 추가 조사 및 분석 모델 확장 검토

- 끝 -


